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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basis for existing or new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To this end, 
prescriptions present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Internal Medicine. 

This thesis focused on symptoms and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which were describ뼈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Yangmyeong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ryness energy is partially over-abundant. Those symptoms and prescriptions 
originate from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and six climates. The symptom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ology‘ The prescriptions were first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Internal Medicine. Then, a mix formula of oriental m얹icines pursuant to 
those prescriptions was studied. Lastly, estab‘ished prescriptions, which were in conformity 
with the above prescriptions, were selected.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symptom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Yangmyeong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ryness energy is pa며ally 

over-abundant can 뾰, based on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and six climates, 
diagnosed as the symptoms from impaired liver due to excessive chγness energy‘ 

Established prescriptions pursuant to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can be broken down into the following: 
bupleurum powder for relieving liver ki (Sihosogansan); powder for treating cold limbs 
(Sayeoksan); decoction of four ingredients (Samooltang); ease powder (Soyosan); decoction 
of gentian for purging liver fire (Yongdamsagantang). 

Therefore, symptoms of six kinds of weather present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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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analyzed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As a result, in addition to the 
methodology that analyzes existing prescriptions within the boundary of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Internal Medicine, it is expected that a theoretical basis for new prescriptions can be 
provided by analyzing established prescriptions based on prescriptions from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Key Words . Sihosogansan, Sayeoksan, Samooltang, Soyosan, Yongdamsagantang 

I . 絡 論

매*영용은 氣~論에 입각하여 그 효능을 예측한 

다. 한약물 상호간의 길항작용 • 체乘작용 • 變性

작용을 나타내는 藥性의 七情說과 方뽑1의 배합 

이론인 맘t~〔{Ir.{벗짧도 氣味論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약학과 양저l학은 기마론에 큰본 

적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았다 그러냐 

한방처방야 기미론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황제내경』 1)에는 13개의 方齊1]2)만이 기록되 

어 있고 ;!Ii氣論的인 바탕위에서 기미처방을 

『꿇r.~』의 r 'i'i;煩要大論第74」에서 제시하고 있다. 

역대의 많은 『황처l내정』 lt‘釋뿜에는 「至쉴 

要太論第74」에 제시된 六氣의 병증과 기미처 

방에 대하여 주석이 달려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미처방에 맞는 한약 선별과 기존 方劃에 대 

한 기미론적 적용이나 創方을 시도한 의견은 

내놓고 었지 않다. 

1) r황제내징』은 r素問』과 f靈樞』로 구성되어 았다. 

1) CD 生戰落敗〈『素nnJ 「病能論J) (2) 뼈R草없(r•素 
|”j』 「하病論」) @ Jfi!해方(『素댐]』 r R줬中論,) 
@ 澤힘欣(『素問」 「病能論,) ® 앓월맛體~~素 
I밍』 「願rr論」) @ 左角發뼈(『素r,lJ」 「짧刺論」) 

@ 半夏淑(『靈樞經』 「11!客」) @ F용용평없;(『靈樞 
經」 r癡ill」) @ 小金암('素問펴篇J 「刺法論」)
@ 馬홉方('靈樞經」 r經쩌」) @ 桂酒{『靈樞
經』 「經劉」) @ 경K참方(『靈樞經』 「擁힘」) @ 
챔JUVH酒(『靈樞經』 r흉天剛柔」)(許濟함 • 王짧 
之 主編. 『치빽쩔』 第1版 第2次印뼈IJ. 」t京: 人
民衛生버版社, 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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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素r.n』의 r至현됐大論第74」에서 제시된 기 

미처방으로 『상한론』의 처방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成無己(약106.3-1156년)3)이다. 

그는 『傷寒明理論』(1156년)4)에서 r至힐要太論 

第74」의 기미처방을 끌어다가 F상한론』의 처 

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셔 충분한 이해없이 잘 

못 적용하여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r상한론J 처방에 대한 『내경』 기미론의 첫 분 

3) 成無己(약1063-1156년)는 5Rt\'; ~w嚴(지금 山

핏 陽까縣} 사람이고, 집안대대로 f需醫였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였으며 &;~學
에 정통하여 수십년간 이 연구에 몰두하였다. 
저서로는 『{보解傷寒論』 10卷0144년} • 『陽寒
l껴理論』 3卷(1142년) • 『藥方論』 l卷이 었다. 
(王雲행L 主編; 朱~±j벼 • 康趙械 • 吳復蒼 • 園U{'며 
환 둠U主編. 『中園名뽑名著名方』. 第1版 第1次
印빼. 石家莊; 河~t科學技術出版퍼;, 1993: 35.) 

3) 예를 들면 “『內經』所謂‘風괜所騎, 平以辛, 따以 
함, 以tt 繹之, 以醒收之”’와 “『內經』r!r謂‘風랜 
於l셔, 以납繹之, 以후散之’n의 기미처방을 牌띔 
病을 치료하는 半夏협心없과 같은 類에 적용 
하지 않고, 太陽中風을 치료하는 桂校揚에 적 
용시킨 것은 『내경』의 병증과 가미처방의 충 
분한 이해없이 우리하게 『상한론』 처방을 분 

석한데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成無B 著; * 
g웹飛 校11. 『傷寒f껴理論」 予{白海 主編, I陽寒

金圖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빼. i흩夏出 
版l社, 1998: 124.) 

5) 張元素(1151-1정4년)은 字는 燦古이고 金f\';

易JHC지금 河北省 易縣) 사람이다 金元시기 
“易水學派”의 창사자이다. 저서로는 『醫學행 
源』3권 • F장부표본한열허실용약식」 • 『珍~靈
』1권。l 현존하고 였고, 그밖의 저서로는 『醫
方』 • 『藥注難經J • f燦古本草』 동은 모두 洙
失되었다.(王雲뽑L 主編; 朱빠~li. 康銀械 • 吳
復蒼 • 劉{깨喜 副主編‘ 위의 책, 4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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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F내경』 기미론의 처방분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金代의 張元素(1151-1234년 )5)는 『醫學탱源』 

(1186년) r五;行制方生克法」에서 『素問』 「至員

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일부 인용하고6) 있 

으나 구체적으로 처방을 분석하고 적용시키는 

데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明代의 李時珍0518-1593년 )7J은 『本草網덤』 

(1578년)의 r五週六湮用藥式」8)에서 「至員要大

論第74」의 기미처방을 그대로 소개하고 약간 

의 해설을 붙여 그 중요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6) “當歸拍痛揚; 治꿇熱!옳病, !IX節煩痛, 탑背沈좁, 

뼈O혐不利, 遍身흉, 下注於)않, 8重痛不可忍. 經
필“浪휩於內, 治以苦溫.’ 뚫活苦辛, 透關利節
而勝앓; 防風it辛, 溫散經絡마1流浪, 故以寫君.

水랜뼈下, 升柳·흉根함辛平, 味之演者, 陰며 
之陽, 강|而上行, 以苦發之ill. 白끼i苦it溫, 和며 
除浪; 蒼Jtt體輕浮, 氣力雄~±, 能去皮盧陳理之
흉, 故以薦!'2. 血擊而不流則痛, 當歸身辛溫以
散之, 使氣血各有所歸. 人쫓 · 남힘it溫, 補牌
養正氣, 使苦藥不能陽몹. {며景굽. 없熱相會, 鼓
001煩痛, 향흉 • 黃혹 • 知母 • 휩蘭者, 乃줌以jj!I: 
之也. 凡酒製藥, μ寫因fll, 治滾不￥”小便, 非其
治ill. 짧휴 납입옵平, 擇협흙없平, 淡以慘之, 又能導
其留敢,故以爾住.氣味相合,上下分消,其앓氣 
得以宣通也-”(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따究大 
成J(下). 第1版 第1次印剛. ~t京; 北京出版社,
1997: '2007.) 

7) 李時珍(1518 1593년)은 字는 東뿔이고 陳號는 

蘭V胡山人으로 明代 嚴’+
縣) N.뼈鋼人이다. 대대로 의사집안으로 30여 

년의 노력 끝에 61세때인 1578년에 本草學의 
巨著인 『本草網g』을 발간하였다. 그밖의 저 
셔로는『懶湖服學』(1564년) • F奇經八服考』(157

2년〉이 있고, 나머지 r三魚客難』 • 『命門考」 · 
『五魔圖論』 • 『願湖醫案』 • 『顧湖集簡方』은 모 
두 俠失되었마.(王雲행L 主編; 朱~~벼 • 康銷
*¢ • 吳復蒼 • 劉때喜 폐主編. 위의 책, 78-9.) 

7) 李時珍 著 『本草網g』〈校點本 第lfl&). 第l版.

第1次印빼.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75: 74-6‘ 
9) 吳顧0758 1잃6년)은 字는 觸通이고 堆陰{지 
금의 江蘇省 堆陰) 사람이다. 1798년 f溫病條

辦』을 지어 溫病의 三魚病機를 계통적으로 
밝히고 治溫大法과 많은 名方을 수집하예 溫
病學說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王雲없 

主編; 朱fill벼 • 康銷樞 • 吳復蒼 • 劉件홉 副主
編‘ 위의 책, 149-51.) 

陽明在果 操i좋所勝의 病證과 氣味배 합 분석 

그 가미처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한약야나 

방제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n륭代의 吳짧(1758-1836년)9)은 『溫病條~!$~

(1798년)의 「卷一」 r風溫 • 溫熱 • 溫훨 • 溫꿇 -

--溫」의 r辛째平빽銀觀散方」에서 “삼가 『내 

경J의 ‘風浮於內, 治以辛챔, 住以휩 다; 熱품於 

內, ’治以觸寒, 住以뎌 苦’의 가르침을 따른다”10) 

고 하였고, 또한 「化짧傷方j의 「方論」 11)과 「

秋짧勝氣論」 12)에서 『素問』 「至員맺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알부 연용하고 있으냐 이의 기미 

처방을 운용하여 r溫病條辦』의 처방을 분석하 

고 적용시키는 변에 있어서는 구채적으로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 玄삼 선생 

(1911-1987)13)이 『素問』의 「至員要大論第

74」에서 제시된 기미처방에 맞는 한약 선별의 

예를 들고 있고 T상한론』의 처방까지 F내정』 

의 氣味藥性論的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 

고 있는데,14) 이는 기존 방제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創方에 대하여 기미약성론애 입각하여 

구체적여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三陰三陽중에서 陽明在;없 媒

품所擁의 병증을 분석하고 그 병증에 대하여 

10) “本方護避『內經』‘風浮於內, 治以辛源, 佑以苦

ti; 熱끊於內, v읍以$없寒’ t토以1t苦’之닮I\.' 
著; 王效짧 校柱. 『溫病條辦』‘ 子伯海 主編.
『覆寒金置溫病名著集成J. 第1版. 第l次印剛‘
華夏t닝版社, 1998: 잃4.) 

1이 “此熱핑於內, 治以敵寒, 住以좁it it也‘”(吳짧 
著, 王效했 校注‘ f溫病條辦」, 子伯海 主編.
위의 책, 836.) 

12) “經以寒품所勝, 治以it熱, 此但짧펼所勝, 平tJ

苦溫, 乃外用苦溫辛溫解表, 與장月寒令而用麻 
桂醫附, 其法不|司, 其和中攻寶則一, 故不立
方.”(吳理 著; 王效졌 校注. r溫病條辦』. 子伯

海 主編, 위의 책, 없6.) 
13) 玄各은 尹吉榮(1911-1987) 선생올 말한다. 玄
씁은선생의 號이다. 

14)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짧究』. 서울; 成
輔社, 1983: 14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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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氣*배합을 『황제내경』의 氣l朱藥性論

으로 분석한 뒤에 이 氣洙배합에 부합하는 기 

존방제를 제시하였다. 

||.本 論

1. 『黃帝內經』으| 氣味藥性論

『황제내경』의 기미약성론은 『素問』의 r生氣

通天論篇第3」 • 「陰陽應象大論篇第5」 · 「五觸生

成篇第10」 • r藏‘氣法時論篇第22J . 「宣明五氣篇

第23」 • r五週行大論篇第67」 • 「六元正紀大論篇

第71」 • r至쉴要太論篇第74」와 『靈樞經』의 r五

!*껴J56」 • 「五洙論第63」 • r九鐵論第78」 동의 

편에서 논하였다. 玄갑 선생은 이상의 『황제내 

경』의 여러 편에 제시되어 있는 氣味藥性을 五

• • 약리작용 • 선태작용 • 부작용 . . fi.職의 補와 

웹·有利·不利·病꼽·所欲·味의 優*·六氣

치료로 나누어 정리하고 표로 작성하였다,15) 

醒!*의 약리적 작용은 뻐繼한 것을 收劍하 

고 뼈를 補하고 Ill을 웹하며 !If과 illi에 親;fU

性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柳病과 牌病

에는 不利하며 1lf病에는 利로우며 j원食에서 

오는 부작용은 빠肉이 H~爛하고 層揚하며 小

使이 轉閒하는 표이 있고 創을 傷하며 납|.에 

는 優勢하나 푸*에는 %勢하다. 

꾀-味의 약리적 작용은 麻몇한 것을 堅固히 

하고 發하고 i'llt하고 淵하며 뽑을 補하고 牌를 

휩하며 心과 骨(꽉이 血로 된 곳도 있다)에 친 

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뼈病과 骨

病(셉·病이 血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 

15) 이상의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은 玄용 선생 
이 r핏짧쩔의 方法論 팡{究』(尹吉榮 著. 앞의 

책, 128-143.)에서 1t味 • 쭈味 • 없味 · 좁味 • 
敵*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한 것을 五行
의 순서에 따라 없味·苦味·납味·辛味·$$ 
洙별로 정리하고 일부 오자를 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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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心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溫과 合하면 媒를 

제거하고 熱과 合하면 짧을 제거하며 과식에 

서 오는 부작용은 牌氣가 힘하지 못하여 핍氣 

가 原해지고(뽑에 留하는 것을 말함) 皮협가 

뼈媒하고 毛技하며 월:/IE이 있고 氣를 傷하며 

￥!*에는 優勢하나 懶味에는 'J;勢하다. 

-~· l채의 약리적 작용은 急追括狀을 繼和하고 

牌를 補하며 心을 휩하고 |뼈와 肉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肉病과 뽑病에는 

不利하며 牌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合하 

· 면 內生의 寒을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 

용은 댐滿 • 色黑 • 뺑心 · 骨痛 • 髮落의 I[이 

있으며 肉을 傷하며 휩없味에는 優勢하나 醒味

에는 것勢하다. 

辛!·의 약리적 작용은 興짧 • 發散하고 媒한 

것을 潤하며 R을 補하고 뼈를 웹하며 聊와 

氣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태작용이 있고 氣

病과 府病에는 不利하며 뼈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合하면 外入의 잃을 제거하고 째과 

合하면 風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 

은 節n따이 1且뼈하여 精피$에 떻가 되며 1fE急하 

고 JI\站하며 洞心하고 皮毛를 傷하며 醒吹에 

는 優勢하나 苦味에는 것勢하다‘ 

$$味의 약리적 작용은 堅한 것을 몇하고 心

을 補하고 뽑을 협하며 뽑과 血(血이 骨로 된 

곳도 있다)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心病과 血病(血病이 骨病으로 된 곳도 있 

다)에는 不利하고 l뽑病에는 flj로우며 氣의 寒

과 合하면 熱과 火를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大骨(牌高骨)의 氣를 傷하며 服아 擬

파하여 色이 變하고 없뾰이 있고 血을 傷하며 

苦味에는 優勢하나 #味에는 *勢하다. 

氣의 작용을 말하면 氣에는 和氣·溫氣·째 

氣·熱氣·寒氣의 五氣가 있는데 味로써 補

따·補牌·補뼈·補賢·휩心하는 데는 和와 

뾰用하고, 補心 · 휩Hili • 휩뽑에는 溫과 병용하 

며, 휩1lf에는 (j)\과 병용하고, 휩牌에는 或溫 • 

或째 • 或熱과 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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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明껴E果 媒}뚱所勝의 病證과 氣味배합 분석 

味로써 六氣를 治활 때, 治熱에는 寒과 병 

용하고, ?읍源 • 治寒에는 熱과 병용하며, 治操

에는 溫과 병용하고, 治廠에는 浪과 병용한다. 

또, 남은 繼하고, 辛은 散하고 潤하며, 醒은 

收하고, 苦는 뺀하고 操하고 堅하며, 觸은 軟

하냐 그 특성을 이용하여 苦急하면 검-으로 鍵

하고, 苦編하면 爾으로 收하고, 홈源하연 苦로 

操하고, 줍氣빼하면 苦로 뻐하고, 苦險하면 辛

으로 潤하며 散하려면 辛으로 散하고 軟하려 

면 購으로 軟하고 繼하려면 -납으로 鍵하고 收

하려면 醒으로 收하고 堅하려면 苦로 堅한다. 

또, 風은 辛으로 調 上하고 寒은 溫하고 熱은 

購으로 淸하여 그 上을 調하고 苦로 發하고 嚴

으로 收하며 浪은 苦로 操하고 甚하연 發하고 

뺀하며 火는 마땅히 購과 醒으로 慘하고 빠한 

표1‘ 『黃帝內經J의 氣味藥性論

'* 作用
選擇

補 @옳 돼作用 
不利

{'f用 (五行相웹) 

R찢 收했 
JIJi爛層揚, 牌病,觸病

味 (遊味同)
f!fi췄 lfrfi lff 4、便廳, (病範縮,

陽節 傷@%)
堅핏, 

뿜氣原(留物) 
苦 發淸뺀, ,다월· R벼病, 骨病

味 治操, (血}
뽑 牌 ,皮!홉**操’ (骨寒,處骨)

.읍찮 
技毛,陽氣

繼和,
며체滿, 色黑,

tt 治fl1 寒, 뽑病, 肉病

味 慘뻐 
牌肉 牌 ’니 佛心,骨痛, (助떻陽肉) 

{淡慘뺀) 
髮落,陽肉

發散,
害精神, 歸急, lff病, 氣病

辛 潤操,
味 治風,

뼈氣 llf R뻐 m抽,洞心, (範Jl!Hi'i통뼈’ 

治外寒
陽皮毛 陽氣)

$흉 
찢堅, 

뽑血 
大骨氣陽,

心病,血病

味
下뺀火, 

(骨)
‘c,, 뽑 ~癡힌'L, 色變,

(擬位,陽血)
‘治熱火 a훌 11£. 傷血

다(演는 慣水로 氣1朱와 관계가 없어 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작성하변 다음과 같 

다.(표1) 

2. 『素問』 「至률要大論」에 제시된 

陽明在果 操품所勝의 병증 분석 

『素問』 r至員要大論」에서 陽明在챙, 媒~fiJr

勝 하였을 때 제시한 병증은 다음과 같다; 

제시한 병층 ; 

”歲陽l1Jl효흙, *총~Plj"~용, , .....• ~病

흉P흩, P흩갱i쏠. 옳太,힐‘”딩Mli痛不能&...빠•), 

甚폐용후tilii 塵, 」?찢윷홉i훌, jξ外反熱. ”16) 

有利
病苦 所欲

味優갯 六氣
(本鷹味) (五行챔뺑) }읍￥흉 

lff病 心苦鏡戰收 欲J!1c며꼈J& 용짱#敗辛 

lfrfi함氣週苦lttt 演苦
,c,病 欲堅苦堅 勝辛敗觸 -

牌苦浪苦k향 操품 

牌病 ”f苦急it鏡 欲鍵tt~정 勝嚴l&fi찢 內寒it

外寒辛
lfrfi病 뽑苦操辛潤 欲散辛散 %했g찢敗苦 -

園‘辛

뽑病 牌苦原$없뺀 欲몇뼈횟맺 %룡깊¥1& 용 熱火嚴

治熱에 #寒하고 治없에 #熱하고 治操에 井溫하고 治寒에 井熱하고 治風에 井째하고; 補lit에 
氣 井和하고 隱府예 #째하고; 補心에 #溫하고 짧心에 #和하고; 補牌에 井和하고 뼈牌에 井或溫

或熱或폈하고; 補細에 #和하고 爾뼈에 井溫하고; 補뽑에 井和하고 W홈뽑에 #溫한다. 

備
f難經』에 五行相生相행을 이용하여 寶하연 廳子하고 虛하면 補母한다고 하였다. 溫、 熱은 發熱

考
하니 납、 辛과 같은 작용을 하고, 寒‘ 째은 發뺀하니 苦、 觸과 같은 작용을 하냐 軟堅하는 작용 
이 없다. 

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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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 한글풀이; 陽明媒金이 i't;없의 해인 了

t1·年에 썽氣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 사람 

들이 병들어 l훤펴을 잘하고 쓴 것이 올라오며 

한숨을 잘 내쉬고 가슴과 옆구리가 아파 옆으 

로 돌아 누울 수 없으며, 심하면 목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끼이며 몸에 윤기가 없으면서 발 

의 바깥쪽에 도리어 열이 난다. 

‘ITTa 明在싸’은 l陽明썽金在셨의 해를 가라킨 

다. 陽明在채이면 반드시 少陰司天이 된다. 여 

기에 해당되는 해는 了年과 !';年이다. ‘폈품所 

%’은 媒氣偏%으로 기후는 때에 치우쳐 있다. 

在싸之氣는 일년중 하반년의 기후변화를 주관 

한다. 陽明在싸의 해의 하반년은 기후가 ()j\에 

치우쳐 있고 썼氣가 면숭하게 된다 

‘홉l뀔’는 게우기를 잘 하는 것을 말한다. 樞

1'i꼽’는 쓴 물을 게우는 것을 말한다. ‘善太息’

은 숨을 길게 내쉬거나 깊게 들이쉬는 한숨을 

잘 쉬는 것을 말한다. ‘心!없痛不能反삐’에서 

‘心!%痛’은 핍 )]Ji;部와 !Ub!1JJ체가 아픈 것을 말하 

는 것으로 위완부와 협록부가 아파서 돌아 둡 

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則힘乾떼摩’에서 

‘|않乾’은 목이 마른 것을 말하고, ‘面i塵’은 얼굴 

에 먼지가 묻어 빛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身無짤澤’은 온몸의 피부가 촉촉하게 적셔지지 

않아 광돼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足外反

熱’은 발둥 바깥쪽에 열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증상들은 『靈樞』 r經|派第10」의 足少

陽願經과 足願陰!ll經의 是動病에 열거된 증상 

들과 일치한다. “願足少陽之版, ……, 是動l則病

口판, 善太息, 心!없痛不能轉때, 甚則面微有塵,

體無;합澤, 足外反熱, 是쩌陽廠.”17) “ )ff足陽陰之

16) 때服휴 編著, 『췄해{!}經素fn1tQ注語譯』 「至휩 
꽂大論댐」第74. 第1版. 第1次f:IJ 빼. 天합t 天많 

科쩔技術出版社, 1981: 474. 
17) 때펌휴 編뽕. r黃帝內經靈樞校i'1語譯」. 第1版

第l次印해IJ. 天센; 天챈科웰技術비版社, 198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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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 ------, 是횡a則病|댔痛不可以他때, 1t夫웹Afi, 

챔人少뼈탠, 甚則l따乾, i떠摩脫色 ”18) 따라서 

‘陽明在없, 媒품所%’의 병증은 Hf願질병과 관 

련됨을 알 수 있다. 

‘喜 l뭘’、 樞有암’、 ‘心!Nh痛不能反깨’은 Hf乘몹 

와 관련되고, ‘善太息’은 Hf反혐!Jili와 관련된다. 

‘甚則l쉽乾面慶’、 ‘身無휩澤’은 때;失~mi; 、 氣血

不해와 관계된다. ‘足外反熱’은 願과 관계되는 

데, 그 이유는 꼬少陽願經l派은 “下出外많之前, 

個足엠上, 入小指次指之때.”19) 하기 때문이다‘ 

陽明짧金 在없의 해에 Hf願病j[이 생긴 이 

유는 陽明媒金 싼;폈의 해에 몽의 ”며氣가 조절 

을 잃어버려 뼈病에 걸리변 !Jili가 Hf을 제압하 

지 못한 결과이다.20) 『新校正』에서는 “蓋陽明在

꼈之歲, 金王웹木, 故病如是.”21)라고 하였고, 張

介쩔은 “此以金%필勝, 때〔n꾸擔受傷, jj디댔病如 

此.”22)라고 하였으며, 張隱魔은 “蓋金%而ITT願

病也”잉)라고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뼈氣偏勝으로 !Jili자체는 물론이고 상 

극관계에 있는 따에 영향을 주어 뻐病、 따願 

病이 발생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媒氣와 !J퍼氣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펀氣論에서 六氣의 f扁路으로 생긴 氣候、 物

候、 인체의 발병 상황은 일관되게 五行生克制

18) 꽤靈春 編著. 『꿇팎內經靈樞校i'1~잠譯』 위의 

책, 122. 
19) 郭露春 編著. 『黃땀內經靈樞校R語뽑』· 앞의 

책, 119. 
2이 方藥中 • 許家松 著. f黃帝內經素問i면氣七篇짧 

解』. 第1版. 第1次印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27. 

21) 王泳 撥; 高保衝、 林憶 注. r뚫帝內經素問』. 

第l版 第6次印剛.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4: 510. 

22) 張介협 編著. f張a;類經』. 서울.成輔社, 1982:‘앉xi 
23) 鄭林、 楊빼新、 趙亞체、 李立j¥; 主校; 王玉興、

쳤連짧、 孫拖平 協校. 『黃帝內經素fn9集R』. 鄭
林 主編; 王國辰、 孫中堂、 齊ij쳐 副主編. 『張志

q뽕醫學全書』. 第1版 第1次印剛 ~t京; 中國中
醫藥出版社, 1앉애’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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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의 이론으로 되어 있고,%) 몽의 병증을 표현 

하는 방식은 운기론적인 방식보다는 옴의 병 

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봄의 觸服와 六氣가 

결합된 형식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운기론적인 방식에서 표현된 병증을 

잘 분석해 보면 옴의 형식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歲陽明在챙, 操품所勝”은 陽明

在꼈의 해인 子年과 午年의 하반년에 操氣가 

편숭하여 생긴 병증이라는 運氣論的인 용어는 

「至員要大論」의 “外품於內, 所勝治之.”에 대한 

王꺼〈의 견해엉)와 五行生克制化 이론에 의하여 

操氣外품內傷Jlf證으로 바꿀 수 있다. 

3. 『素問』 「至률要大論」에 제시 

된 陽明在果 操찮所勝의 氣味

배합 분석과 溫病方郵j

『素問』 r至圓要大論」에서 陽明在良, 操품所 

勝 하였을 때 제시한 氣味배합은 다음과 같다; 

제시한 기미배합 ; 

”像찮차찌, i슴 yJ.쏠溫, 4호YA짧26) 뿜, 

ιX쏠下츠, yJ.ill,i,寫ξ27)2비.” 

기매배합의 한글풀이; 操%가 몸안에 침범 

하면 ‘苦溫’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고 ‘醒辛味’

24) “六氣끊勝的氣候、 物候及A體發病情況, 始終

貴穿훨五行生克制化的理論.”(梁運通 主編. f黃
帝內經類析』, 第1版 第1次印剛. 呼和浩特市:
內寒古人民出版社, 1986: 536.) 

24) “上핸於下, 天之氣也, 外품於內, 地之氣也. 隨

所制勝, 而以平治之也/’(王깨〈 樓; 高保衛、 林

憶 注. 『黃帝內經素問』· 위의 책, ffil.) 
24) ‘없’字는 본래 ‘#’字로 되어 있는데, 林校에 의 

하여 교정한 것이다. 
'2:1) ‘以觸협之’는 본래 ‘寒품於內, 治以it熱, 住以苦

辛’의 다음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 
이다.(郭羅春의 견해) 

28) 郭露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r至협 

要大論篇」第74. 위의 책, 475. 

陽明在果 懷품所勝의 病證과 氣味배합 분석 

의 한약을 펌藥으로 하고 ‘苦味’의 한약을 住

藥으로 하여 내려가게 하며 ‘購味’의 한약을 

使藥으로 하여 웹下시킨다. 

이상의 氣味배합은 두가지의 분석이 가능하다. 

1)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표1)에 의하면, 

操氣가 몸의 안이나 밖에서 침범하면 ‘苦溫’으 

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뼈가 氣뺑으로 고통을 

받으면 ‘苦味’를 급히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苦快’로 뼈의 遊氣를 내려주고 ‘溫’으로 淸氣

를 제어하는 ‘苦溫’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여 

操를 치료한다. 그러나 ‘苦溫’은 操源하여 操하 

여져 氣가 안에서 맺히기 쉽고 Jlf을 다치게 

할 수 있어 補Jlf작용과 減散작용이 있는 ‘辛

味’와 辛勝醒의 味의 우열관계를 갖고 있는 

‘醒味’의 한약을 텀j藥으로 하며, 下뺀작용이 있 

는 ‘苦味’의 한약을 {tr:藥으로 하여 內媒를 평 

정하며 補心작용이 있는 ‘購味’의 한약을 使藥

으로 하여 폐기활동이상으로 생기는 操를 명 

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2) 『黃帝內經』의 氣!朱藥性論(표1)에 의하면, 

操氣가 몸의 안이나 밖에서 침범하면 ‘苦溫’으 

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뼈가 氣뱃으로 고통을 

받으면 ‘苦味’를 급히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苦味’로 뼈의 進氣를 내려주고 ‘溫’으로 淸氣

를 제어하는 ‘苦溫’의 한약을 군약으로 하여 

操를 치료한다. 그러나 補뽑하여 賢氣활동이상 

으로 생기는 寒을 조장하므로 相克관계에 있 

는 心이 더욱 손상을 받아 心氣활동이상으로 

생기는 熱이 動하게 된다. 熱이 動하면 8삐氣를 

상하여 操를 動하고 操가 動하면 Jlf을 傷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辛勝醒의 味의 우열관계 

를 갖고 있고 補府작용과 협뼈작용의 ‘辛味’와 

補뼈작용과 협府작용의 ‘醒味’를 적절히 배합 

하므로서 操氣偏勝을 제어하게 된다, 下뺀작용 

이 있는 ‘苦味’의 한약을 佑藥으로 하여 內操

를 평정하며 補心작용이 있는 ‘輔味’의 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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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핏藥으로 하여 폐기활동이상으로 생기는 媒를 

평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위의 표2와 같이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많은 

수의 방제를 만들 수 있고, 이들 방제중에서 

우열을 가려 우수한 방제를 결정해야 하는 문 

제가 남는다. 첫째, 한약 선택이 한약학적으로 

가장 病첸에 적합한 약물인가? 

위의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임의로 한약을 

선정하여 방제를 구성할 수 있다.(표2 참조) 

표2. |陽明it폈 t양i필”fr勝의 氣|*배합예 1) 

治以폼溫 住以醒辛 以폼下之 
잠藥 m藥 tt藥

1iJt覆花(낌·辛輔微溫)白걱j藥(펀 爾남微寒) 沙윷(검 微古微寒)
?합歸OP¥溫) 

방제 @ 츄仁(판微溫) 
五洙子(醒ti 溫)

쥬仁(꼽微溫) 
*夏(辛溫)

방제 @ 펀部빼rn꼼微溫) 
山菜햇(醒遊微溫) 

前때(苦辛微--) 
生흠(후溫) 

陽明tE짜 
피子(꼽醒海平) 

k양l!?.Pfr腦 방제 @ 짧젊(辛i!i溫) 
陳皮(苦辛溫)

前때(苦辛微寒) 

방제 @ ~~1E(¥微잔溫) 
烏梅(散뾰平) 

m웠(판辛째) 
細辛(辛溫)

방제 @ 
村i뺏(꼽辛平) 五倍子(爾#효寒) 

黃휴(휩寒) 
생양蘇子(辛溫) 川형(辛溫) 

표3. 陽明;{E)~ t항필PJ「勝의 기미배합에 맞는 기존方뼈예 

治以폼溫 住以醒￥ 以꼽 F之 
君藥 텀1藥 션i藥 

i}j;참藥(醒苦微뽕), tC!웠(꼽辛쩨)、 

쌓매l減fff散 榮때H줍辛微寒), 川혐(辛溫)、 陳皮(苦 香附子(辛微苦
u·한(tt平) ￥溫) 微납平) 

四평散 
架때(휩辛微寒); i}j;P.j藥(懶꼽微寒); lJ!、實(표辛醒微 
찢i:t草(티溫) :fR寶(苦辛엉꼈微寒) 寒)

陽明tE;없 i}j;전-藥(醒함微寒); 

熾품所股 四物傷 亦l!i藥(醒苦微寒),홉’歸(#辛溫)、 JI I 혐( i}j;젠藥(醒苦微 
熟地黃( IJ 微溫)辛溫) 寒)

週適散
꽃때(줍辛微寒). i}j;헝藥(懶i!i微寒); 

白가t(苦납溫) 찢 납草(납溫)當歸(tt辛溫)、 恨훌( 
辛溫)、 藏폐(辛째) 

以輔鴻之

使藥

1뽑럼(다離앙') 

뺑!뼈(輔寒) 

:qr前子(i:t 輔寒)

c뼈(鐵苦寒) 

石決明(輔寒)

!fl廳t5}(~없#효微뽕) 

以輔협之 

使藥

7R참OJ淡平) 

龍願草(폼寒)、 榮胡(苦辛微寒) 當 黃한(폼寒)、 生 車前子(it敵寒)
龍願양홉fff陽 山樞子(苦寒); 歸(납辛溫) 地黃(#苦寒)、 、 澤협(#觸寒) 

힘歸(납辛溫) 木通(苦寒) 、 生감草(납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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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약들 사이의 협동작용과 括抗作用이 

가장 효과적이 되도록 배합되었나? 세째, 환자 

의 체질에 적합한가? 세 가지를 따져보아 결함 

이 없으면 우선 우수한 방제로 보고 임상결과 

로 확정짓는다. 

또한, 약물에는 複味도 있고 一味로는 약하 

여 數味를 합하여야 할 때도 있고, 협동작용을 

얻기 위하여 藥!朱를 더할 때도 있고, 味를 무 

시하고 氣만을 취할 때도 있으므로 藥味의 수 

는 氣味로 표시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 

을 수도 있다.%) 

위의 기미배합에 적합한 기존방제로는 榮胡

流따散、 四펴散、 四物陽、 週違散、 龍願웹)lf揚 

풍을 선별할 수 있다.(표3 참조) 

표4. 陽明在였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예 

z味배합 治以辛寒
方짧빨f 君藥

방제 @ 
演f可(辛}京)

金銀花(#寒)

방제 @ 
해짜(辛平) 

金銀花(#寒)

방제 @ 牛쫓子(辛苦寒) 
陽明在폈 

熱氣反勝 방제 @ ¢뿔娘(辛it微寒) 

방제 @ 쳤花(辛#苦微寒) 

방제 @ 훌체子(辛苦微寒) 

29) 尹놈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ltf究』. 위의 책, 

145 6. 
29) ‘辛’字는 본래 ‘平’字로 되어 있었는데, 『素問校

~it』에 따라 이를 교정한 것이다. 
31) 郭露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至員

要大論篇」第74. 위의 책, 479. 

陽明在뽕 操품所勝의 病證과 氣味배합 분석 

4. 『素問』 「至률要大論」에 제시 

된 陽明在果 熱氣反勝의 氣味

배합 분석과 기존方齊j 

『素問』 「至員要大論」에서 陽明在;}](, 熱氣反

勝 하였을 때 제시한 氣味배합은 다음과 같다; 

제시한 기미배합 

”操혀차빼, 熱JJ...勝ξ, 治 l'A辛3이;흥, 

4호 1-;J.풍납, l'A짧平-Z. 1-;J.fu쩌利.” 31) 

기매배합의 한글풀이; 陽明媒金의 在겠의 

해에 操氣가 편숭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도리 

어 熱氣가 偏勝하여 기후가 火熱에 치우친 경 

우이다. 熱%가 몸안에 침범하면 ‘辛寒’의 한약 

住以苦it 以醒平之, 以fU寫利
g;:藥 젠E藥 

連觀(苦微寒)
白참藥(苦R찢it微寒) 

it草(it平)

黃휴(苦寒)、 草龍擔(苦寒)
五味子(醒감溫) 

大覆(it溫)

黃拍(苦寒)、 苦藝(苦寒)
山茶奭(醒#양微溫) 

館觀(it溫)

樞子(苦寒)、 草龍願(苦寒)
峰寶(it平)

詞子(苦懶臨平)

苦홍종(苦寒)、 黃連(苦寒)
烏梅(醒游平)

黃훔(it微溫) 

黃連(苦寒)、 黃拍(苦寒)
죠倍子(醒얘료寒) 

白끼t(苦#溫) 

을 君藥으로 하고 ‘苦#味’의 한약을 !':!藥으로 

하고 ‘醒味’의 한약을 i순藥으로 하여 몸안의 

正氣를 고르게 한다. 화평한 것을 이로운 것으 

로한다. 

본 氣味배합은 ‘辛寒’을 君藥으로 하여 熱을 

치료하고, ‘苦#味’를 톰藥으로 하여 ‘苦味’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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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陽明tH~ 熱氣反勝의 기 oJ배합에 맞는 기존方뽑j예 

氣l양배합 
治以辛寒 住以좁it 歡爛

-
總

君藥 !:::I藥

連觀(움微寒)、 牛쫓子(￥苦똥) 
패챔(辛源}、 쩌ilfi:廳(辛平)、 淡 、 結따(깜辛平); 
豆破(辛微寒); 金銀花(n寒) 竹葉(辛냥淡寒)、 藏根(1t떻)、 

生it l';i(it 平)

횟葉(폼 I:!" 微寒)、 速觀(꼽微寒) 

짧쩌(辛째)、 썼花(辛tt苦微寒) 、 뿜仁(苦微溫)、 結뺏(폼辛平); 
禮根(1t寒)、 폐 草〈낀 平〉

않잦찢흉(홈 다溫); 

棄白皮(tr寒) A豪{납微'IS微溫)、 
黃훈(1t微溫)、 熟地黃(it 微溫}

기존力齊j 

짧觀散 

陽明在줬& 

熱氣IX~했 혈켜ijf!k 

補Mil$}
五!朱子

(醒it 溫)

jli; 活(푸휩溫)‘ 白 J!(辛溫)‘ 生 짧胡(苦辛微寒)、 括뺏(苦辛平), 
白원藥 

架흉解씨Lilli 輩(쭈溫); 흉根(it辛째)、 大覆(남溫)、 겹 
(폼醒it~썼뽕} 

黃욕(苦寒)、 生石寶(辛tt寒) 草(it 平)

i'ill:熱하고 ‘ u·~’로 繼和하며, ‘醒味’를 住藥으로 

하여 몸안의 正氣를 고르게 한다. 화평한 것을 

그 한도로 한다. 

위의 기마배합에 적합한 기존방제로는 銀觀

散、 영흉짧ft): 、 補M퍼揚、 架흉解αu易 둥을 선별할 

수 있다.(표5 참조) 

”|. 맺음말 

『黃帝{시經』의 氣味藥性論어l 업각하여 『素

r"1』의 「至質要大論第74」에 제샤된 氣味배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방제나 장IJ方의 氣味論的 분 

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핏問』의 r至혈펼大論第74」어l 제시된 “陽UJJ

在값 t월탤所陽”의 병증과 氣味배합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이 병중과 배합은 週氣論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陽明在良 操품所勝”의 병 

중을 운기론에서 인체론으로 분석하였고, 氣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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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은 F황제내경J의 氣~藥性論에 입각하여 

분석한 뒤에 氣味배합에 맞는 한약배합을 시 

도하고, 이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존 방제를 

선별하였다. 

運氣論에 바탕을 둔 ‘陽明在果 操품所路’의 

병증을 인체론으로 바꾸어 보면 操氣外끊內場 

Hf證으로 볼 수 있고, 이의 기미빼합에 부합하 

는 기존방제는 뽕胡짧따散、 四遊散、 [J:9物揚、

tli~散、 龍願$풍따揚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리고 ‘陽明tb'R,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부황하는 기존방제는 銀觀散、 棄행敢‘ 補』며 

傷、 架흉解lllL陽으로 분석할 수 았다‘ 

따라서 T素問』 r至혈要大論第74」얘 채시된 

選氣論的인 六氣악 병증을 人體論的으로 바꿀 

수 있고,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氣洙BH합으로 기존방제를 분석함 

으로써 한약학과 방제학 본래의 氣味藥性論的

인 체계에서 기존 방재를 분석하는 방법론 뿐 

만이 아니고 創方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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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색인어 

『素問』 r至員要大論」, 氣味藥性論, 運氣論,

氣味方齊~. 陽明在폈 操~i'Ji「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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